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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신약가격 역차별 “격앙”
감사원 약값 관리실태 결과발표 반발 … 수입의약품 의존확대 재고

감사원의 약값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제약업계가 8월8일 국내기업을 역차별하고 현실을 오도하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제약협회는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한국제약협회 입장>을 발표하고 외국기업의 

신약은 해외 유통가격을 반영하면서 국내기업의 신약가격은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하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약협회는 정부가 2006년 12월29일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가격을 20% 내리지 못해 약값을 절감

하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가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소지 등 법리적 문제 때문에 인하하지 

않았는데 마치 제약업계의 저항 때문인 양 오도했다고 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규제개혁위원회는 <특허만료 의약품 20% 인하 및 제네릭 15% 연동 인하> 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제약협회는 전했다.

복제약 출시 순서에 따라 약값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제도 대신 단일 가격으로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도의 배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지적”이라고 공박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제약이 범람하지 않도록 나중에 출시된 약물의 가격을 낮춰 수익을 줄이는 장치를 도

입한 것”라며 “감사원 지적대로 한다면 복제약이 범람했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참조가격제를 도입했으면 약값 9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2002년 복지부가 

비난을 무릅쓰고 도입했으나 국회와 언론, 의료계의 반대로 철회된 정책이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

을 치렀는데 감사원이 무슨 의도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라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제약협회는 “감사원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내 제약산업은 다국적기업에 시장을 다 내주게 돼 국민

들은 수입의약품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 신중히 재고해 달라”고 요청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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